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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메이커 XNIE

6단계: 퍼뜨리기- 저널리즘 프로젝트

시민 저널리즘 체인지메이커 활동

사람들을 독자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으로 인식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가로 인식

시민이 소재 발굴
제공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직접 발견

갈등 상황 자체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직접해결을 위한 행동을 함

공공생활 지역 문화 정치에 사람들

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감에 기반을 둔 활동을 진행한다.

대화와 토론을 증진 시킨다. 집단지성과 비경쟁토론을 활용한다.

공공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가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

제주NIE학회

공동 기획

기사 작성하기

QR코드 제작해 동영상 공유하기

시민 저널리즘과 체인지메이커 활동 비교

퍼뜨리기는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사람들에게 알려 지속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거나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이다. 퍼뜨리기는 공유회, 홍보물

작성, 사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번 연

재에서는 저널리즘을 활용한 퍼뜨리기 방법을 소개하겠

다. 저널리즘이란 매체를 통해 공공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활동이다. 저널리즘의 형

태는 다양하지만 체인지메이커 저널리즘 프로젝트에서는

시민 저널리즘 형태를 활용한다. 시민 저널리즘은 시민의

공공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

표로 두고 있다. 이때문에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 이웃,

공동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체인지메이커

목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우리는 기사작성을 통한 문제 발견하기를 진행했

다. 저널리즘 프로젝트도 사진과 기사문을 적는 틀은 동

일하나 문제 발견하기 단계에서 진행한 기사작성과는 내

용이 다르다. 문제 발견하기 단계에서 기사는 보도기사

(사실)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저널리즘 프로젝

트는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이끌

어 내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널리즘 프로젝트의 기사는 발견한

문제와 비경쟁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주관적인 해결책을

포함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저널리즘 프로젝트1 (기사 작성하기)

-문제 상황이 담긴 사진 찍어오기

-문제에 대한 비경쟁토론을 진행해 해결방안 생각하기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비경쟁토론을

진행한다.

-비경쟁토론을 통해 얻은 주관적인 해결방법을 기록하

여 발표 자료 만들기

-사진을 큰 화면에 옮기고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기사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거나 SNS를

통해 퍼뜨리기를 진행한다.

<기존의 기사작성 수업은 기사를 만들어 놓고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저널리즘 프로젝트는 실제 보도(퍼뜨리

기)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두고 있다.>

※체인지메이커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이다.

하지만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일 때 체인지메이커 전체 여정

의 일부분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활

용해 완성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시간에 문제 발견하기, 기사작성, 발표, 기사 퍼뜨리기가

가능하므로 실제 어떠한 행동으로 취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뉴스의 플랫폼의 다양화로 개인이 뉴스를 만들고 소

비하는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뉴스가 언론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SNS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체인지메이

커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문제와 해결방법을 알리고 참

여를 독려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면으로 표현되

지 못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한다.

#저널리즘 프로젝트2 (인터넷 동영상 활용하기)

1.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로 촬영 기획서를 작성한다.

2. 스토리보드를 그려 어떻게 촬영할지 구상한다.

3.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편집한다.

4. 인터넷에 올리고 QR 코드를 제작한다.

5. 포스터를 만들어 QR 코드를 출력해 붙인다.

6. 포스터를 부착해 사람들이 QR 코드를 찍어 동영상

을 볼 수 있게 한다.

6. 문자로 링크를 공유한다.

학교에서 발견한 문제를 가지고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퍼뜨리기를 진

행하면 좋다. 학교에는 라디오 방송 시스템이 구축돼 있

고 퍼뜨리기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퍼뜨리기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다.

*생방송으로 진행해 현장감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

으나 방송에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녹음본을 방송하도

록 한다.

#저널리즘 프로젝트3 (라디오 방송 활용하기)

1. 라디오 방송 사용 가능 여부와 방송시간(라디오 방

송원고 멘트 작성 시 활용)을 조사한다.

2.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멘트를 넣어 라디오 방

송 원고를 작성한다.

3. 스마트폰이나 오디오녹음 프로그램을 활용해 녹음

한다.

4. 오디오 편집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넣고 수정한다.

5. 실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한다.

체인지메이커 저널리즘 프로젝트는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오

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사

람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또

한, 단순히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

람들의 행동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

문에 지속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한라일보 NIE 기획 연재팀/김경화 이현화 채경진(제주NIE학회)>

시민 저널리즘 활용한 행동 변화 수단 퍼뜨리기


